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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타이거즈의 김윤동 임기영 한승

택최원준이태극마크를달고아시아프로

야구챔피언십(APBC) 무대에오른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0일 KBO 5

층 회의실에서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회

의를 열고 오는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개

최되는 2017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대

회의최종엔트리25명의명단을확정했다

KIA에서는 올 시즌 팀의 우승 행보에

힘을보탠 투수김윤동과 임기영 포수 한

승택그리고내야수최원준이대표로선발

됐다

2017시즌강력한신인왕후보인넥센외

야수 이정후 롯데와의 준플레이오프 2차

전 선발로 나와 7이닝 1실점(비자책점)의

호투를 선보인 NC 장현식 올 시즌 13승

을 수확하며 5년 만에 팀의 가을 잔치를

이끈 롯데 박세웅 등도 최종 25인에 이름

을올렸다

특히 이정후는 아버지(이종범 대표팀

코치)와 부자 국가대표로 선발되는영예

를안았다

코칭스태프회의에는선동열감독을비

롯하여 이종범 유지현 정민철 진갑용

김재현 코치 등 코칭스태프 6명이 참석했

다 소속팀 두산의 교육리그에 참여 중인

이강철코치는불참했다

한편APBC는아시아야구발전과야구

세계화를 위해 KBO와 함께 일본야구기

구(NPB) 대만프로야구리그(CPBL) 등

아시아 3개 프로야구 기구가 신설한 국가

대항전으로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일본도쿄돔에서열린다

출전 자격은 24세 이하(2017 대회 기준

1993년 1월 1일이후출생) 또는프로입단

3년차이하의선수로제한됐다와일드카

드는 3장이지만 한국은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주는차원에서와일드카드를사용

하지않기로했다

대표팀은 11월 4일 소집해 13일까지 국

내에서훈련및연습경기를진행한뒤 14

일결전지인도쿄로출국할예정이다

한국은 11월 16일 일본 11월 17일 대만

과대결을한다 11월 18일 일본과대만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결승에서 맞붙을 두

팀이결정된다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2017 최종

엔트리

▲투수김윤동임기영(이상 KIA) 김

명신함덕주(이상 두산) 장현식이민호

구창모(이상 NC) 박세웅박진형(이상 롯

데) 김대현(LG) 장필준(삼성) 심재민(kt)

▲포수한승택(KIA) 장승현(두산) ▲내

야수최원준(KIA) 류지혁(두산) 박민우

(NC) 김하성(넥센) 하주석(한화) 정현

(kt) ▲외야수김성욱(NC) 나경민(롯데)

이정후(넥센) 안익훈(LG) 구자욱(삼성)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선동열야구대표팀감독이 10일오후서울

강남구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아시

아프로야구챔피언십 2017(APBC 2017)

선수엔트리를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김윤동임기영한승택최원준

KIA 4명 태극마크 달았다
내달아시아야구챔피언십

최종엔트리 25명 확정

이정후박세웅등선발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가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

즈(NLCS7전 4승제)에진출했다

다저스는 10일 열린 2017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NLDS5전 3승제) 3차전에서 5이닝을

2피안타(1피홈런) 7탈삼진 1실점으로

막은 다르빗슈의 활약을 앞세워 애리조

나다이아몬드백스를 31로제압했다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제패를 꿈꾸는

다저스는 홈에서 2연승을 달린 데 이어

방문 첫 경기에서 1승을 보태 3승 무패

로NLCS 무대를밟게됐다

월드시리즈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

는시카고컵스는짜릿한역전승으로디

비전시리즈 2승째를거뒀다

컵스는또 다른 NLDS 3차전에서 워

싱턴 내셔널스를 상대로 21로 승리했

다 2승 1패를 거둔 컵스는 NLCS 진출

에 1승만남겼다

포스트시즌 탈락 위기에 놓였던 뉴욕

양키스는승부를원점으로돌려놓았다

양키스는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

즈(ALDS5전 3승제) 4차전에서 클리

블랜드 인디언스를 73으로 꺾었다 양

키스는 첫 두 경기에서 지면서 탈락 위

기에놓였지만 이후 2승을거둬기사회

생했다 양 팀은 이틀 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진

출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펼친

다

휴스턴애스트로스는ALDS 4차전에

서 보스턴 레드삭스를 54로 제압하고

12년만에ALCS에진출했다 아메리칸

리그서부지구챔피언인휴스턴은 3승 1

패로ALCS에선착했다

휴스턴이리그챔피언십시리즈에진출

한 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소속이던

2005년이래 12년만이다휴스턴은2013

년아메리칸리그로옮겼다 연합뉴스

LA다저스 2년연속챔피언십시리즈진출

디비전 3차전애리조나에 31

아메리칸리그선휴스턴선착

KIA 타이거즈가 포수 한준수(동성고)

등 2018년도 신인선수 11명과 입단 계약

을완료했다

KIA는 1차 지명선수인 한준수와 계약

금 1억6000만원 연봉 2700만원에입단계

약을체결했다

또 2차지명 1라운드 김유신(세광고투

수)과는 계약금 1억4000만원 2라운드 하

준영(성남고투수)은 계약금 1억1000만

원에각각계약했다

2차 3라운드 지명자 이원빈(부산고투

수)은 계약금 9000만원 4라운드 오정환

(경기고내야수)과 5라운드 윤희영(경성

대투수)은 각각 계약금 7000만원 6라운

드김승범(동산고투수)은 계약금 6000만

원에도장을찍었다

7라운드 백미카엘(덕수고투수)과 8라

운드 문장은(배재고내야수)은 계약금

5000만원 9라운드 윤중현(성균관대투

수)과 10라운드 박희주(동의대투수)는

계약금 4000만원에계약을끝냈다

신인 선수들의 내년 시즌 연봉은 모두

2700만원이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KIA 포수 한준수등신인 11명 입단계약마무리

KIA에 1차지명된동성고출신포수한준수

9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에서 다저

스의선발투수다르빗슈유가투구하고있다 연합뉴스


